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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內部로부터의 改革失敗 : 集團 利己主義의 橫行

□ 한계를 노정한 政府主導 開發方式에서 벗어나 民間主導 市場經濟秩序

를 구축하려 했던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기존질서하에서 상대적

인 혜택을 누려왔던 기득계층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필요한

改革이 挫折되었음.

최근 금융개혁법 개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경원과 한은의 갈등,

국회의 무소신, 지식인의 이익집단 대변 등은 한 예에 불과하며,

지난 10년간 시장개방, 정부 규제개혁, 노사개혁, 공정거래개혁, 사

법 의료 교육개혁 등이 集團利己主義에 의하여 지연 퇴색되었음.

□ 그 결과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市場機能이 弱化되어 고비용 저

효율 구조가 고착되었음.

규제당국이 권한축소를 수반하는 規制緩和에 소극적으로 임함으로

써 부정 부패 등 비효율적인 낭비가 지속되었으며,

기존의 왜곡된 질서하에서 보호받던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市場開放이 지연됨으로써 생산성 향상이 지체되었고,

경직적인 고용관행에 편승한 일부 근로자들이 勞使改革에 반발함

으로써 생산성 이상의 고임금을 향유하는 일부 근로자 계층이 유지

되는 반면 기업가 및 여타 근로자의 의욕이 저해되었을 뿐 아니라,

정경유착에 의한 관치금융의 폐해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金融改革

도 지체됨으로써 희소한 금융자원의 대기업 편중이 시정되지 못하

여 경제 전반의 자본생산성이 하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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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外部로부터의 改革觸發 : 外換危機와 IM F

□ 최근의 외환위기와 같은 外部로부터의 衝擊은 필요한 개혁과제를 스스

로 수행할 수 없었던 시스템 실패(Sy stem F ailure)의 당연한 귀결임.

작년 이후 발생한 경기하락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금융기

관에 부실채권이 급증하여 金融不安要因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外國人 投資者의 信賴를 喪失시킨 결정적인 요인은 부실 대기업과

부실 금융기관을 경제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없었던 우리의 歪曲

된 의사결정 시스템과, 이를 시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政府 및

政治圈의 意志缺如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최근 IMF와 합의한 構造改革은 대부분 경제체질개선을 위해 우리 내

부에서 이미 끊임없이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에는 옮겨지지

못한 과제들임.

기업구조조정 촉진, 지배구조 개선, 회계투명성 제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자본시장 개방확대 등은 모두 그 필요성이 누누히 지

적되어 온 사항이며,

특히 金融改革 부분은 재경원과 국회를 거치면서 변질되기 이전의

金改委 原案으로 거의 복귀한 것으로서, 우리 사회의 왜곡된 의사

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 그러나 IMF는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구조개혁만을 촉구하였을 뿐이

며, 이와 같은 개혁의 원만한 수용과 수많은 여타 개혁과제의 성공적

인 추진은 전적으로 우리의 意志와 發想轉換에 달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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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跳躍과 墜落의 갈림길 : 外國의 外換危機와 對應事例

□ 外換危機를 경험한 영국 및 멕시코의 사례는 향후 우리 경제의 再跳躍

과 墜落이 우리의 대응방향에 따라 결정됨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음.

과감한 구조개혁과 政府의 선도적인 고통분담 노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國民的 和合이 경제위기의 극복에 필수적이었음.

3.1 墜落의 經驗 (Ⅰ) : 1976년 영국

□ 1976년 외환위기에 직면하여 IMF 구제금융을 받은 영국은 이후 10년

간 低成長 궤도로 추락하면서 소위 英國病 이 만성화되는 시점으로

기록되었음.

1976년∼85년 기간의 연평균 성장율은 2%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실업률이 10%를 상회하는 등 극히 저조한 성과를 보였음.

□ 이와 같이 영국경제가 장기불황으로 침몰한 원인은 정부의 개혁의지

부족으로 인하여 위기를 초래한 구조적 문제점이 방치되었고, 이에

따라 政府에 대한 不信이 고조되고 國民的 和合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있음.

영국 경제는 60년대말이후 과다한 공공부문의 확대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구조적 문제점에 의하여 여타 선진국에 비하여 낙후되

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으나,

당시 노동당 정권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구조개혁

에 대하여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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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불황이 심화되었으나 정부 스스로의 개혁은 외면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不信이 증폭되었고, 결과적으로 근로자도 고통분담을 거

부하며 실질임금하락에 대하여 戰鬪的 罷業으로 대응 .

재정적자의 지속은 정부의 물가억제의지에 대해 不信을 초래하였

고, 이에 따라 노조의 임금투쟁이 가열되었음.

석탄노조는 1978년 3월 10%의 임금인상을 관철시켰고 같은해 11월

영국노총은 정부의 5% 임금상승 권고안을 거부하였음.

□ 이러한 사태는 1979년 T hatcher정부가 들어서 정부개혁과 공공부문

축소를 통하여 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노

동시장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비로소 해결국면으로 전

환되었음.

그러나 구조개혁이 적시에 시행되지 못한 만큼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결과적으로 구조개혁의 사회

경제적 비용도 대규모로 발생하였음 .

3.2 墜落의 經驗 (Ⅱ) : 1982년 멕시코

□ 1982년 외환위기 이후 멕시코 정부는 그 동안 절실히 요구되었던 構

造改革의 추진에 失敗함으로써 멕시코 경제를 長期沈滯의 늪으로 침몰

시킴.

당시 멕시코는 70년대 이래 Popu list 정권하에 肥大化된 公共部門

으로 인하여 경제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누

적된 재정적자에 의하여 巨視的 不均衡이 지속되고 있었음.

□ 우선 멕시코 정부는 해외투자자의 기준에 反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구

조개혁의 추진을 포기함으로써 對外信認度의 惡化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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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9월 멕시코 정부는 전면적인 외환규제 및 은행 국유화 등

反市場的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외신인도 추락을 자초.

1982년 11월 IMF 구제금융 수혜와 함께 경제안정화 정책이 시작되

었으나 근본적 문제점인 公共部門 축소 및 공기업 민영화에 실패.

아울러 구조개혁의 지연으로 경제회복이 지체되자 國民의 政府信

賴度도 하락하여 賃金上昇－物價上昇의 악순환에 따른 만성적 인

플레이션이 고착되는 한편 거시경제의 불균형도 심화됨.

□ 1982년에 이어 1983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제회복이 지

체되자 멕시코 정부는 財政緊縮 기조의 유지를 抛棄하였고, 이에 대해

IMF는 지원조건 위반을 이유로 조기 철수함으로써 멕시코 경제는 破局

상황에 돌입.

IMF 철수와 더불어 모든 경로의 外資유입이 중단되면서 멕시코는

사실상 債務不履行 경제체제로 轉落하였고 이같은 상황은 1989년

미국 주도의 Br ady P lan이 시행될 때까지 지속되었음.

이에 따라 1982∼88년 기간의 멕시코 경제는 연평균 0.1%라는 지

극히 저조한 성장에 그친 최악의 暗黑期였음.

3.3 跳躍의 經驗 : 1995년 멕시코

□ 멕시코는 1994년 12월 외환위기가 재발함에 따라 1995년 2월 IMF 구

제금융을 다시 신청하게 되었으나 이번에는 강력한 構造改革을 推進함

으로써 단기간에 經濟危機를 克服하고 성장궤도로 재진입.

멕시코 경제는 1995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1996년 이

래 高成長이 시작되어 1997년 3/ 4분기에는 8.1%의 성장을 시현하였

으며 1998년에도 5%이상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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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멕시코가 극심한 경제위기를 단 1년만에 극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정부의 선도적 역할하에 勞 使 政간의 화합이 유지되었던 것

이 큰 역할을 하였음.

1994년 12월 출범한 Zedillo정권은 대규모의 공기업 민영화를 단행

하는 한편 貿易開放을 보다 강도높게 추진하는 등 개방의지를 재

천명함으로써 대외신인도 하락을 방지.

아울러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과 공공부문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고통분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였음.

그 결과 1996년중 해외로부터 자발적인 民間資本의 流入이 재개되

었고 멕시코 정부는 1997년 1월 구제금융의 상환을 조기에 완료하

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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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經濟 파라다임의 轉換 : 透明한 原則에 입각한 市場經濟秩序

□ 최근의 外換危機는 그 동안 우리가 구호로만 인식해왔던 세계화 의

實體와 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있음.

國際資本은 경제정책이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하여 투명하게 이루어

지는 경제로 신속하게 이동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 경제시스템이 건강하지 못할 경우, 환율절하에 의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資本이 지속적으로 海外로 流

出되면서 국내에서는 투자위축, 생산감소, 고용하락의 惡循環이 발

생할 가능성이 큼.

또한 최근의 급속한 經濟統合趨勢를 감안할 때 조만간 勞動力도

자본과 같이 국가간을 이동하며 시스템이 우수한 경제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世界化時代에 國家競爭力을 提高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작

업은 개별 생산요소가 투명한 원칙에 의하여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

는 효율적인 經濟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는 것임.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하에서, 그리고 현재의 위기상황하에서, 우리

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효과적인 경제시스템은

투명한 원칙에 의하여 작동되는 市場經濟體制임 .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에 주어진 생산요소만을 대상으로 그 배분

과정에 직접 개입하였던 과거의 관리자 역할에서 벗어나 규칙제정

자 및 여건조성자로 이행하여 民間의 自律과 創意를 최대한 발휘

토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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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주도의 개발경제에서 시장경제질서로의 전환은 정책당국자와 시

장참여자 사이에 政府의 役割에 대한 새로운 契約을 의미하는 것임.

예를 들어 市場에 反하는 換率防禦는 더 이상 정부가 수행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환위험을 제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참여

자의 기대는 불식되어야 할 것이나,

金融監督에 대한 투명한 규칙의 설정 및 이의 엄정한 집행은 정부

가 포기할 수 없는 본연의 임무이므로, 이와 같은 규칙을 위반한

부실 금융기관은 예외없이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이 개별 경제주체의 自由롭고 公正한

경제활동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시장가격 혹은 경제행위 자체를

直接規制하고자 하는 정책은 조속한 시일내에 철폐하여야 함.

□ 정부의 역할이 전면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경제의 각 부

문도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원칙과 관행을 수용하여야 함.

금융자금이 수익성에 따라 막힘없이 흐를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금융기관 또한 정부의 보호막에서 벗어나 적자생존에 따

른 능률제고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함양하여야 함.

기업도 과거의 정부개입과 규제적 시장체제하에서 고착화되었던

경영관행에서 탈피하여 수익성 위주의 투명한 경영을 실천함으로

써 금융기관과 투자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함.

근로자는 직장이 연공서열식으로 평생 보장된다는 안이함을 떨쳐

버리고 부단하게 자기개발에 힘씀으로써 개인의 부가가치와 소속

직장 및 국민경제에의 기여도를 향상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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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危機를 機會로

□ 우리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 外換危機라는 외부

충격에 의한 구조조정이 촉발되고 있으나, 이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추진할 경우 현재의 위기를 오히려 再跳躍을 위한 절호의

機會로 활용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선도적 노력을 통한 信賴回復과 기업 및 근

로자의 적극적인 苦痛分擔이 필요하며, 각 경제주체는 이와 같은

상황인식하에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 指導者 : IMF와의 합의사항 및 그 동안 논의되었던 수많은 개혁과제

를 추진하기 위하여 被改革集團의 反撥을 克服할 수 있는 강력한 領

導力(Leader ship )이 절실히 요구됨.

새로운 지도자는 國民情緖 를 담보로 한 인기영합적 정책에서 탈

피하는 한편 국민에게 명확한 비젼을 제시하고 단기적인 苦痛分擔

을 유도할 수 있는 Leader ship을 발휘하여야 할 것임.

대부분의 구조개혁은 다수 국민의 후생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특정

집단의 기득권 포기의 강요를 포함한 위기극복의 마스터플랜을 제시

하고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실추된 政府 信賴度를 회복시켜야 함.

□ 與論 主導層 : 특정 이익집단을 대변하기 보다는 견실한 논리를 바탕

으로 진정 國民經濟 全體의 利益을 도모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

하고 여론을 주도하는 한편 국민홍보에도 주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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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政府 : 새로운 파라다임하에서 설정된 규칙을 일관되고 엄정하게 집

행함으로써 市場經濟秩序를 實質的으로 定着.

시장경제하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행위는 市場의 失敗가 입증

된 부문(예 : 공공재 공급)에 한정되어야 하며,

경제정책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나 경제행위 자체를 直接管

理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통화 재정 등의 거시정책과 세율조절

등 유인체계의 변화에 의한 間接管理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경제주체간의 이해가 상충되어 자발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문에 대하여 公正한 規則의 設定과 이의 嚴正한 執行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는 것임 .

아울러 정부는 할 수 없는 일 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을 명확히

인식하고 국민에게 진솔하게 알림으로써 政府에 대한 능력 이상의

期待를 拂拭시켜야 함.

□ 企業 및 勤勞者 : 개방된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發想의 轉換과 아

울러 고통스러운 구조개혁 노력에 능동적으로 동참.

과거 정부주도 개발시대에 습득된 政府依存的 思考에서 탈피하고 개

인의 성공은 스스로의 競爭克服에 의하여 획득될 수 있음을 인식.

현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盲目的인

國粹主義的 사고방식에서 과감히 전환할 필요.

아울러 集團 利己主義에서 탈피하여 국난극복을 위한 국민적 화합

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모든 경제주체의 후생증진을

성취하는 첩경임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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